
 

 

 

 

 

 

농심 
사업 : 식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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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내용 
1.1 선정 이유 
최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기술주보다는 현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인플레 

관련주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도중 이미 철강, 시멘트 

같은 관련주는 많이 주목을 받아서, 식료품 관련 

주식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던 도중 친근하면서도 

해외 진출까지 좋은 농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1.2 산업의 점검 
농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라면’이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 라면의 입지는 어떨까? 정답은 

꽤나 호황 중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K 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즉석 

라면의 인기, 경쟁자 적음을 토대로 미국에서는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라고 한다. 

두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과자와 다른 식료품이다. 

물론 이쪽도 해외진출에 성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3 매출 현황 
먼저 어떤 것을 파는지 확인해보자 

 

자주 들어본 라면, 스낵, 음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적을 보자면 

 

라면, 스낵의 주력분야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 분기 기준) 



라면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라면 수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좀 더 살펴봐서 

어디로 수출하고 있을까? 

 

 
 

주로 미국 /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어떨까? 

 
현재 라면 점유율 56%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왕좌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뚜기 26%, 삼양 10%, 

기타 7%)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2. 재무분석 

 

2.1 보조 지표 
-ROE : 5.11 

-PER : 16.1 

-PBR : 0.76 

* 22.02.04 기준 (2021 년 3 분기 재무제표기준) 

 

 

 

 

 

 

 

 

 

 

 



2.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0 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밥을 해먹고 

간편식의 인기가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리스크 요인 

 
3.1 경쟁사 
국내 – 오리온, 오뚜기, 삼양라면 

해외 – 일본의 동양수산, 닛신 

 

사실 경쟁사라고 해도 라면시장의 점유율은 크게 

변동이 없다. 다만 흠인 점은, 해외 점유율은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 인기가 더 높다는 점이다. 

 

이외의 특별한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3.2 경쟁 제품 

 
 



 
 

 
 

 
 

 



4. 매출확장성 
 

1. 국내 라면시장 점유 상승 
오뚜기와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오뚜기가 

라면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농심의 라면 시장점유율은 2024 년 6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그로 인해 브랜드 파워도 

강해진다. 예를들어 신라면이 100 원 200 원 가격이 

상승했다고해서, 신라면을 먹던 사람이 진라면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2. 미국 라면시장 확장 
영화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한 한류 

확산에 따른 수요 저변이 급격히 확대 

미국은 전 세계 즉석 면류 수요 5 위이며, 서구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농심을 통해 

파악된 2021 년 기준 미국 라면 시장규모는 1.5 조원 

수준이며 상위 3 사의 시장점유율은 일본의 

동양수산이 40%, 닛신이 20%초중반, 농심이 24%내

외로 최근 농심의 미국 라면 시장에서의 

지위가 2 위권으로 상승 

 

3. 선점효과 & 신제품 
위에서 말했듯이, 라면시장은 점유율이 정말 

중요하다. 저가 시장인만큼 치킨게임에서도 

오래버틸수 있어야 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홈동, 신라면볶음면, 미니짜파링 

등의 스낵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신제품도 늘리고 있다. 

현재 스낵류 시장 점유율은 30% 

 

 

4. 안정성 
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다. 

식품주의 특징인 적은 부채비율 + 안정적인 배당(약 

4000 원대)로 정말 안정적이다. 

 

5. 원재료 가격 상승 

 
라면시장은 사실 얼마전 까지 안좋았었다. 원재료인 

소맥과 팜유의 가격이 올라서 피치 못하게 다들 

부담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 2021 년 하반기에 

라면의가격을 인상하였다. 결국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긴했지만, 나중에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도, 

라면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 라면의 수출량 및 인기 상승(+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2020 년 기준 국내 식품 생산량 1 위 

품목은 봉지라면·용기면 등의 유탕면으로, 총 193 만 1 천 t(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231.1%나 급증했다. 

 

2020 년 라면의 국내 판매액은 1 조 5 천 620 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줄었지만 수출액은 6 억 8 천 711 만달러로 49.4% 늘었다. 이 덕분에 라면은 

수출액 순위에서도 2019 년 2 위에서 2020 년 1 위로 올라섰다. 

 

결국 2020 년 수출액이 많은 식품은 유탕면 다음으로 기타 

수산물가공품(3 억 1 천 551 만달러)과 조미김(3 억 994 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2019 년 수출액 1 위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5 억 3 천 775 만달러)였고, 

유탕면은 2 위였다. 

 

그만큼 라면에 대한 인기와 판매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마무리 

 

사실 인플레 관련 주식으로 공부를 해봤지만, 막상 

해보니 주식은 매력적인데 전혀 싼 느낌은 없다. 특히 

최근 지수하락으로 인해 많이 하락한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고점을 유지하는 농심을 사야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인플레 대비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굳이 사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